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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부산에서 기자를 설레게 했던 10개의 작품들 

이 작품들을 찾아다니며 보물 찾기를 해봐도 재밌을 것이다. 

2023. 5. 5. ㅣ 박세회 기자 

아트부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는 이벤트다 이 시기가 되면 부산은 온통 축제 분위기다 해운대 해수욕장 앞

포장마차 촌은 온갖 다양한 언어로 시끄럽게 떠드는 이들로 가득하고 도심의 클럽과 바 그리고 호텔의 라운지는

외지인들과 현지인들이 어우러지는 파티의 현장이다 아트 페어는 핑계고 사실 많은 갤러리 및 아트 관계자들이

그냥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놀고 싶어서 아트부산을 찾는 것 같다 라며 아트부산 관계자는 너스레를 떨었다 그의 말은

농담 같지만 농담이 아니다 온 도시에 흐르는 행복한 흥분의 분위기가 바로 아트 부산의 자랑이다 올해도

아트부산이 찾아왔다 월 일 프리뷰를 시작으로 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미술품 시장에는 개국 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에스콰이어〉의 미술 담당 기자 역시 아트부산을 돌아보고 왔다 이 지면엔 아트부산에서 미술

기자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래서 통장에 돈도 없으면서 대체 얼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개의 작품들을

꼽았다 아트부산에 갈 계획이라면 이 작품들이 어디 있는지 숨바꼭질하듯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이다

김한샘 횃불을 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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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아트 페어에서 사람들이 오픈런을 해서 김한샘 작가 작품을 사더라니까요 한 갤러리스트의 말을 듣고

디스위켄드룸으로 향했다 몇년 전부터 서울에서 제일 핫한 아티스트들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갤러리다

김한샘이 어딨습니까 라고 묻자 갤러리스트가 가리킨 것은 작은 돌들이었다 금속과 나무 아기자기한 타일로 장식된

작은 함 안에는 돌 위에 붙인 금테 프레임 안에 사자의 형상을 한 용사가 횃불을 들고 있었다 이 귀여운 걸 어떻게

갖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을까

루카스 카이저

김한샘에서 고개를 들자 익숙한데 생소한 흔한 듯하면서도 매우 유니크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모눈과 빗금

웨이비한 패턴들을 꼼꼼하게 짜서 종이위에 쌓고 쌓고 또 쌓고 칠한 그 그림들은 유머러스하면서도 기괴하고

귀여운듯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하다 자세히 보면 얇은 선들 하나하나에 수작업의 흔적이 묻어 있어 보고 있는

것만으로 손목이 아파올 만큼 노동집약적인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이 패턴들이 그림을 고유하게 만든다

출처 에스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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